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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시간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분석과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시간은 심리적 안정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독서시간과 심리적 안정감은 학업열의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독서시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매개로 학업열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가 단순히 학업 성취를 위한 도구적 활동을 넘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동기 고양에 기여하는 다차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reading time on academic engage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well-being, 

which was defined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happiness, and self-esteem.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2022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ere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and the PROCESS macro (Model 4) to test mediation effec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ading time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both reading tim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ad direct positive effects on 

academic engagement. Third, reading time also indirectly influenced academic engagement 

throug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ll mediation effect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ading serves not only as an instrumental activity 

for academic achievement but also as a multidimensional practice that enhances adolescents’ 

emotional stability and motivation for learning. 

키워드: 독서, 학업열의, 심리적 안정감,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분석

reading, academic engagement,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happiness, self-esteem, mediation analysis

*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임.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지식정보문화트랙 교수(spark@hansung.ac.kr)

￭

￭

논문접수일자:2025년 8월 24일  ￭최초심사일자:2025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자:2025년 9월 15일

정보관리학회지, 42(3), 287-309, 2025. http://dx.doi.org/10.3743/KOSIM.2025.42.3.287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288  정보관리학회지 제42권 제3호 2025

1. 서 론

청소년기의 독서는 언어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박영목, 2012). 특히, 독서

는 어휘력과 문장 구조 이해를 증진시켜 과제

나 시험 성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학업

의 기초가 된다(이향미, 정혜원, 2019). 그러나 

최근 한국 청소년의 독서실태는 우려할 만한 수

준이다.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

부, 2024)에 따르면, 청소년 1인당 연간 독서량

은 2019년 38.8권에서 2023년 34.0권으로 약 

12.4% 감소했으며,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

율도 2019년 43.7%에서 2023년 39.6%로 하락

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청소년기의 독서가 

학업 능력과 인지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로 청소년 독서 환경

을 개선하고 독서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

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독서 활동의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 중의 하

나는 독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점이다. 

독서치료 연구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

로그램에서 독서 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긍정적 감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승채, 2013). 또한, 독서 프로그램에 참

여한 학생들의 사례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향상

되어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

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서기자, 2012). 이러

한 연구들은 독서가 단순한 지식 획득을 넘어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기

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독서시간과 학업열의 

간 관계의 매개 과정을 일관되게 규명하지 못하

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독서가 학업동기를 

높인다고 가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매개변인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김나영, 황혜영, 2020). 

실제로 이은주 외(2024)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시간과 학업열의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독서시간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독

서시간을 통한 학업열의 증진 메커니즘에 심리

적 요인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기존 문헌

에서 일관된 결론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의 불일치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독서정보행태 관점에서 독서시간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안정감의 매

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독

서가 단순히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이 아

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매개로 학업 의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이론적 함의를 보완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독서가 학업

성취와 학업열의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검토

함으로써 독서활동의 교육적 기능을 살펴본다. 

둘째, 독서가 청소년의 정서적 경험과 심리적 

안정감, 즉 삶의 만족도․행복감․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셋째, 심리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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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학업열의와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를 검토하여 매개 효과의 가능성을 정리한

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독서시

간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요인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

는 곧 “독서시간이 심리적 안정감을 매개로 학

업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문

제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2.1 독서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독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고 독

서를 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독서를 하지 않

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보다 높게 나타났다(Önel 

& Durdukoca, 2021; Sullivan & Brown, 2015).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특징을 연구한 조한

범 외(2000)의 연구에서 독서를 포함한 관람 

및 감상 유형 참여율이 높은 집단이 학업성취

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 중의 하나인 학업효능감과 독서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조증열, 이임숙(2004)의 

연구 또한 두 변인 간의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안영미, 정익중(2020)

의 연구도 독서시간이 늘어날수록 학업성취도

가 향상함을 밝혔고 학습습관을 통한 간접효과

가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 의

존도와 학업성취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이선

영 외(2021)의 연구 결과, 독서시간과 학업성

취도의 정적 관계뿐만 아니라 독서시간이 스마

트폰 이용에 의한 학업성취도 저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스마트폰을 자

주 이용한다 할지라도 독서를 한다면 학업 성

취도 저하를 막을 수 있다.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학업열의 개념을 사용

하여 수행한 연구도 있다.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높은 열정으로 학업에 능동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신감을 가진 상태를 뜻한다

(Fredricks et al., 2004). 따라서 학업열의는 학업

의 심리적인 기반이 된다(이성원, 주지선, 2021). 

학업열의는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과 같은 개인

변인뿐만 아니라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환경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경, 2020). 학업열의와 관련하여 독서의 영

향을 분석한 이은주 외(2024)는 중학생의 학업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서시간과 사

교육시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자아존중감

을 매개변수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독

서시간과 학업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독서시간이 학업

열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2.2 독서가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행복은 인간 삶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측정된다. 행복을 

정의하면 크게 인지적 행복, 자기실현을 통한 

행복으로 나눌 수 있다. 인지적 행복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쾌락주의

적 관점에서 행복은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감과 함께 정서적인 요소로 구성된다(Diener, 

1984). 만족감이나 긍정적인 정서 등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의 준거를 바탕으로 평가되고 측

정된다는 점에서 인지적 행복감이라 할 수 있

다. 행복의 다른 한 측면은 자기실현적 행복감

으로 삶의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

감을 의미한다. 신성희, 이선우(2024)는 자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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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적 행복감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인용

하며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최상위의 욕구에 

해당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자기실현적 행복

감의 예로 들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보

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아동․청소년들의 

행복은 목표 실현보다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험

을 통해 포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행복

감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은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주관적 행복감 중에서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로 이진혁, 송인한

(2021)은 독서시간이 포함된 여가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 독서시간은 삶의 만족도 상

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서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도 상승

하는 것으로 독서집단이 비독서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

사하게 Arslan et al.(2022)은 터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5주간의 이야기책 

읽기 개입을 통해 독서 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긍정 정서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우울감과 불안 등 부정 정서가 감소하는 효과

를 확인함으로써, 독서가 주관적 행복감의 핵

심 요소인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에도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들의 여가시간과 주관

적 행복감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서정아, 

엄지민(2015)의 연구와 신성희, 이선우(2024)

의 연구 또한 여가시간 중에서 독서시간이 주관

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

히고 있다. 

독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강선숙, 오의

경, 2016; 김갑임, 2008; 박주현 외, 2015; 배

현정, 2010; 서나라, 2006; 서순영, 2007; 이영

림, 2007; 조현경, 손현동, 2015). 이들 연구에

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독서치료 프로그램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독서 프로그램도 자아존중

감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독서

집단과 비독서집단을 비교 연구한 박성재, 신

인수(2024)의 연구에서 독서를 하는 집단이 독

서를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

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 중의 하

나로 유수연 외(2024)는 독서와 학습태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

과,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그

러나 독서시간과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이은주 외(2024)

의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

서시간과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독서의 효과를 보

다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2.3 심리적 안정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로 박영신 외(2000)는 초․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생

활만족도, 학업성취의 관계를 연구했다. 생활만

족도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결과,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생활만족

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

적으로 유의했다. 반면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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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

났지만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재선, 서은국(2012)의 연구에서 또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삶의 만족

도가 높은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성취

가 더 높았다. 국외 연구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Gilman & Huebner(2006)의 연구나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Rode et al.(2005)의 연구에

서 모두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

업적 성취의 기준이 되는 GPA가 높게 나타났

다. 주관적 행복감의 다른 영역인 행복감 또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김종백, 김남희(2014)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학생-교사관계와 학업성취 간

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복감은 학생이 인지한 교사와의 관

계가 학업성취에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

혔다.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선숙, 고미선, 

2007; 문명헌, 이윤주, 2016). 김선숙과 고미선

(2007)은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

였다. 학업성취 초기값에는 자아존중감, 부모-

자녀 관계, 교사 애착 변수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취의 변

화율에 있어서는 자아존중감만이 정적인 영향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자아존중감

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명현, 이윤주(2016)에서는 

학업성취 향상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직접적

인 효과뿐만 아니라 매개효과를 제시하였다.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다변량 잠재성

장모형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높은 학업성취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상승할수록 학업성취도 높아지고 있음을 분석

했다. 덧붙여, 공격성이나 우울, 불안 등의 부정

적 정서는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이는 낮은 학

업성취로 나타나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프레임워크

독서시간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

변수로서 심리적 안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를 위한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의 

개념적 모형 

∙가설 1. 독서시간은 심리적 안정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독서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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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 1.2 독서시간은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독서시간은 자아존중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독서시간은 학업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심리적 안정감은 학업열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1 삶의 만족도는 학업열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2 행복감은 학업열의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3 자아존중감은 학업열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독서시간이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학업열의에 간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 데이터 수집 방법

3.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장과 발달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일반에

게 공개하고 있다(https://www.nypi.re.kr/arc

hive/mps). 성장과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종단

적 변화를 측정하는 1차 연구를 2010년에 시작

하여 2016년에 조사를 마무리했다. 2차 조사는 

2018년 시작했고 2024년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

년, 중학교 1학년 각 2,300명을 대상으로 연구

를 시작했고 형제자매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한 

2차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2,590명의 5년차 조

사 결과, 즉 고등학교 2학년 2,252(이탈자 338명 

제외)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발달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생활시간, 지적발달,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의 개인발달에 대한 사항과 가정, 학교, 매체, 

친구, 활동/문화 환경 등의 발달환경에 대한 설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2.2 변수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독서시간’을 사용하

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 데이터는 독

서와 관련하여 독서시간을 질문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 변수를 사용했다. 독서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의 선택지는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

간~3시간 미만’, ‘3시간~4시간 미만’, ‘4시간 

이상~’을 사용했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학업열

의’는 이자영, 이상민(2012)의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문항 각각을 제

시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도록 했

다. 항목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를 제시하

고 있다. 

매개변수 중의 하나인 삶의 만족도는 Diener 

et al.(1985)에서 사용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번

안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5개 문항을 제시

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항목 중에서 자신

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행복감

은 이정림 외(2015)의 육아정책연구소 행복지

수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행복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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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4개의 문항 중에서 행복과 불행

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응답하도록 한 2개 문항

만을 사용하였다. 선택 항목으로 ‘아주 불행한 사

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를 제시했다. 자아존중감

은 Rosenberg(1965)의 10개 문항을 번안하고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0개 문항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항과 부정적으로 바라

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5개 문항만

을 사용하였다. 

3.2.3 분석 데이터 전처리 과정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 회귀분석을 기반으

로 하고 있는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검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되

는 독서시간의 구간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전처

리 과정을 거쳤다. 대부분의 선택지가 1시간 단

위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30분 단위로 구분

한 ‘30분 미만’과 ‘30분~1시간 미만’ 선택지를 

하나로 결합했다. 최종적으로 독서시간은 ‘전혀 

안함’,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

간~3시간 미만’, ‘3시간~4시간 미만’, ‘4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각각 0부터 5점까지 점

수를 부여하였다. 

종속변수인 학업열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

된 16개 문항은 4점 척도로 코딩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개인별 

학업열의 정도를 수치화했다. 매개변수로 사용

된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변수의 경

우에도 4점 척도로 코딩하고 변수별 해당 문항

에 대항 응답을 평균하였다. 이들 세 변수로 구

성된 심리적 안정감은 각각의 측정치를 평균하

여 산출하였다. 

3.3 가설 검증 방법

매개변수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Baron과 Kenny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들은 

매개변수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를 제

안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매개효과 분석은 

중단된다. 2단계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매개효과 분석은 

중단되고 유의하다면 마지막 3단계를 수행한

다. 3단계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이 감소하는지를 검증한다. 3단계 검증 결과,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다면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다. 두 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종

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

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

지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직

접효과도 존재한다. 이에 반해 매개변수와 종

속변수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는 독립변수는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종속변

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Hayes(2022)는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

개효과 분석에서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2단계에서 측정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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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유의하지 않다면 3단계에서 진행되는 매

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즉,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

는다면 간접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는 것이다. 또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

계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간의 상호작

용 효과, 즉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

지 못함을 지적했다. 오히려 Baron & Kenny

의 3단계 방법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통

계적 유의성이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고 간접효

과의 경로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Hayes의 주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의 3단

계 매개효과분석을 통해 독서시간이 심리적 안

정감을 통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

증하였다. 또한 독서시간이 심리적 안정감에 미

치는 영향과 심리적 안정감이 학업열의에 미치

는 영향의 상호작용 효과, 즉 간접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에 기반한 Hayes의 

모델을 적용하였다. Baron과 Kenny의 방법을 

위해서 SPSS 23에서 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했다. Hayes의 방법의 적용을 위해서 그

가 개발한 PROCESS macro (Model 4)를 이

용했다. 

4. 분석결과

4.1 고등학생의 독서 현황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5차년도 

응답자는 2,252명으로 독서시간에 대해 모두 응

답했다. 응답결과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983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1시간 미만으로 독서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00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4.5%를 차

지하였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독서

시간이 늘어날수록 응답자의 수도 줄어드는 경

향이 나타났다. 1시간 이상 독서를 하는 학생의 

비율은 11.8%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1> 참조).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독립변수인 독서시간과 종속변수인 

학업열의 간 상관계수는 .141로 정(+)의 상관

이 나타났다. 독서시간은 매개변수인 삶의 만

족도(.119), 행복감(.105), 자아존중감(.058)과 

정(+)의 상관을 보였고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학

업열의와 매개변수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398), 행복감(.312), 자아존중감(.381) 모

두 정(+)의 상관이 나타났고 유의수준 0.01에

구분 빈도 비율(%) 누적비율(%)

전혀 안함 983 43.7 43.7

1시간 미만 1,003 44.5 88.2

1시간 ~ 2시간 미만 197 8.7 96.9

2시간 ~ 3시간 미만 48 2.1 99.1

3시간 ~ 4시간 미만 10 .4 99.5

4시간 이상~ 11 .5 100.0

전체 2,252 100.0

<표 1> 독서시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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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독서시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독서시간 1

학업열의 .141** 1

삶의 만족도 .119** .398** 1

행복감 .105** .312** .557** 1

자아존중감 .058** .381** .521** .581** 1

*p<.05, **p<.01, ***p<.001

<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심리적 안정감과 학

업열의의 상관이 독서시간과 학업열의의 상관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학업열의에 있어

서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된 변인 간 상관관계는 

0.5 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상관을 보여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가설검정

4.2.1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1단계

로 독서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증하였다. 먼저, 매개변수로서 삶의 만족

도에 대한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F=30.102, p<.001). 독서시간

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B=.121)은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독서시간

이 한 시간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는 .121 상승함

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 독서시간은 

전체 변량의 약 2.4%( =.024)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독서시간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즉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의

수준 .001에서 독서시간의 영향(B=.117)은 통

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독서시간이 한 시간 

증가하면 학업열의는 .117 증가함을 의미한다. 

모형 2는 적합(F=29.255, p<.001)했고 독서시

간은 학업열의 전체 변량의 약 2.3%( =.023)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3단계로 독서시간과 삶의 만족도가 학업열의

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

다. 분석 결과, 독서시간과 삶의 만족도는 학업

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나타

내는 비표준화계수는 각각 .072와 .373으로 나타

났다. 2단계 검증에서 독서시간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의 표준화계수가 .151인

변수
삶의 만족도(모형 1) 학업열의(모형 2)

B SE β t p B SE β t p

독서시간 .121 .022 .154 5.486 .000*** .117 .022 .151 5.409 .000***

F(p) 30.102(.000***) 29.255(.000***)

 .024 .023

*p<.05, **p<.01, ***p<.001

<표 3> 독서시간과 학업열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결과 (모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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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3단계 검증에서 그 효과가 .093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에 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

고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점에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모형에서 독서시간과 삶의 만족도 변수 간의 다

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공차=.976, VIF= 

1.024). 또한 두 변수를 투입한 중다회귀분석 모형

은 적합했고(F=122.473, p<.001) 독서시간과 삶

의 만족도 변수는 학업열의 전체 변량의 약 16.3%

( =.16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4.2.2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행복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1단계로 독

서시간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먼저, 매개변수로서 행복감을 사용한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 

31.200, p<.001). 독서시간의 행복감에 대한 영

향(B=.112)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독서시간이 한 시간 증가하면 행복

감은 0.112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의 

영향계수(B=0.121)에 비해 낮지만 차이가 크

지 않다. 행복감에 대해 독서시간은 전체 변량

의 약 2.4%( =.0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단계로 독서시간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즉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앞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와 동일하다(<표 

5> 참조).

3단계로 독서시간과 행복감이 학업열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했다. 분석 결과, 독서시간과 행복감이 학업

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나타

내는 비표준화계수는 각각 .079와 .335로 나타

났다. 2단계 검증에서 독서시간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의 표준화계수가 .151

인데 3단계 검증에서 그 효과가 .103으로 줄었

변수
학업열의(모형 3)

B SE β t p 공차 VIF

독서시간 .072 .020 .093 3.548 .000*** .976 1.024

삶의 만족도 .373 .026 .380 14.518 .000*** .976 1.024

F(p) 122.473(.000***)

 .163

*p<.05, **p<.01, ***p<.001

<표 4> 독서시간과 학업열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결과 (모형 3)

변수
행복감(모형 1) 학업열의(모형 2)

B SE β t p B SE β t p

독서시간 .112 .020 .156 5.586 .000*** .117 .022 .151 5.409 .000***

F(p) 31.200(.000***) 29.255(.000***)

 .024 .023

*p<.05, **p<.01, ***p<.001

<표 5> 독서시간과 학업열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결과 (모형 1,2)



 독서와 학업열의의 관계  297

다는 점에서 행복감에 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

고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점에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의한 매개효과를 통해 학업열의

에 대한 독서시간의 직접효과가 0.058 감소한 

것에 비해 행복감의 매개효과에 의해 0.048 감

소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행

복감의 매개효과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모형

에서 독서시간과 행복감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은 발생하지 않았다(공차=.976, VIF=1.025). 

또한 두 변수를 투입한 중다회귀분석 모형은 

적합했고(F=83.597, p<.001) 독서시간과 행복

감 변수는 학업열의 전체 변량의 약 11.8%( 

=.1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4.2.3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1단계

로 독서시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결과, 독서시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

향(B=.086)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독서시간이 한 시간 증가하면 자아

존중감은 0.086만큼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의 영향계수(B=0.121)와 행복감의 영

향계수(B=.112)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매개변수로서 자아존중감을 사용한 모형은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고(F=18.035, p<.001) 자

아존중감에 대해 독서시간은 전체 변량의 약 

1.4%( =.0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실시한 독서시간의 학업열의에 대한 

직접효과 검증은 앞서 진행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와 동일하다(<표 

7> 참조).

3단계 검증으로 독립변수 독서시간과 매개

변수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 학업열의에 미치

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변수
학업열의(모형 3)

B SE β t p 공차 VIF

독서시간 .079 .021 .103 3.808 .000*** .976 1.025

행복감 .335 .029 .313 11.610 .000*** .976 1.025

F(p) 83.597(.000***)

 .118

*p<.05, **p<.01, ***p<.001

<표 6> 독서시간과 학업열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결과 (모형 3)

변수
자아존중감(모형 1) 학업열의(모형 2)

B SE β t p B SE β t p

독서시간 .086 .020 .119 4.247 .000*** .117 .022 .151 5.409 .000***

F(p) 18.035(.000***) 29.255(.000***)

 .014 .023

*p<.05, **p<.01, ***p<.001

<표 7> 독서시간과 학업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결과 (모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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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학업열의(모형 3)

B SE β t p 공차 VIF

독서시간 .080 .020 .104 4.026 .000*** .986 1.014

자아존중감 .423 .028 .395 15.258 .000*** .986 1.014

F(p) 133.753(.000***)

 .117

*p<.05, **p<.01, ***p<.001

<표 8> 독서시간과 학업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결과 (모형 3)

분석 결과, 독서시간과 자아존중감이 학업열의

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나타내는 

비표준화계수는 각각 .080과 .423으로 나타났다. 

2단계 검증 결과와 3단계 검증 결과를 비교했을 

때, 직접효과의 표준화계수가 .151에서 .104로 

줄었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에 의한 매개효과

가 나타났고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했다. 앞서 분석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의한 매개효과를 통해 직접효과가 각각 0.058, 

0.048 감소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자아존중감

에 의한 매개효과에 의해 .071만큼 감소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에서 독서시간과 자아존중감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공차

=.986, VIF=1.014). 또한 두 변수를 투입한 중다

회귀분석 모형은 적합했고(F=133.753, p<.001) 

독서시간과 자아존중감 변수는 학업열 전체 변

량의 약 11.7%( =.1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4.2.4 PROCESS macro를 이용한 간접효과 

분석

독서시간과 학업열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정

감의 변인으로 사용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자

아존중감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9>

와 같다. 매개변수 중 간접효과가 가장 높은 변

수는 삶의 만족도로 간접효과가 .045로 나타났

고 다음으로 행복감은 .038, 자아존중감은 .036 

순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

트랩 표본의 간접효과 분포를 통해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했

다. Hayes(2022)에 따르면, 95% 신뢰구간 사

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의확률(p)이 유의

수준 .05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세 개

의 매개변수는 하한 신뢰구간과 상한 신뢰구간 

변수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삶의 만족도 .045 .009 .028 .064

행복감 .038 .008 .022 .054

자아존중감 .036 .013 .023 .073

Bootstrap samples = 5,000

<표 9> 심리적 안정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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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개

변수의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삶의 만족도의 하한 신

뢰구간(BootLLCI)은 .028이고 상한 신뢰구간

(BootULCI)은 .064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

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접효과 .045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시간과 

학업열의 사이에서 매개변수인 심리적 안정감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

를 가지고 있다. 이는 독서시간이 늘어나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학업열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세 매개변

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으

며, 본 표본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효과가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가장 작

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순위 차이는 부

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이 서로 중첩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매개효과 크기의 순위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에서 나타난 경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하며, 효과크기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서시간이 학업열의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을 확장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매개로 한 간접경로까지 실증

적으로 확인하였다. 나아가 Baron과 Kenny 접

근의 한계를 보완하는 PROCESS macro를 활

용함으로써, 결과 해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강

화하였다. 특히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신뢰구간 

산출은 매개효과의 존재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서가 학

업열의에 미치는 과정적 메커니즘을 보다 설득

력 있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선택은 

단순한 직접효과 검증을 넘어, 정서적 요인이 

학업적 동기에 기여하는 매개 과정을 실증적으

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논 의

5.1 독서 실태

연구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점에

서, 한국의 입시 환경 속에서 이들의 독서율이 낮

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분석 결과, 조사 대상 2,252명 중 983명(43.7%)

이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1시간 이상 독서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66명

(11.8%)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의 독서 시간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한

편, 국민독서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고등학

교 2학년 응답자의 95.1%가 지난 1년간 독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와 질문 

항목이 달라 독서율 측정 방식에서 차이가 발

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일한 조사에

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78.3%가 독서가 도

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독서의 도움 영역은 정보 수

용과 해석 능력 향상(39.1%), 창의력과 표현력 

향상(13.9%), 전문지식 습득(12.3%), 풍부한 

정서와 감성 발달(10.8%),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향상(8.2%), 논리적․비판적 사고 향상

(6.1%), 마음의 평안과 심리적 위로(4.1%) 순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실제 독

서 시간은 부족하지만, 독서가 지적 성장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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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 이는 독서가 단순한 학습 보조 수단

을 넘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지지하는 중

요한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5.2 독서의 효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독서시간이 심리적 안정

감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독서시간은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

존중감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독서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독서시간이 늘어

날수록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행복감을 더 강하게 느끼며, 자신을 존중

하는 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독서와 삶의 만족도의 정적 관계를 

입증한 선행연구(서정아, 엄지민, 2015; 신성

희, 이선우, 2024; 이진혁, 송인한, 2021)와 맥

을 같이 한다. 특히 Arslan et al.(2022)은 터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5주간의 

이야기책 읽기 개입이 긍정 정서를 높이고 우

울과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는

데, 이는 독서가 행복감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독서는 자아존중감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독서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한다. 이러한 

정서적 기제는 학업적 태도와 열의로 확장될 수 

있다. Lewis et al.(2010)은 정서적 안정이 학

생들의 학업 참여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유수현 외(2024)는 독서와 학습 태도 간의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확인하였다. 즉, 독서는 학습 태도에 직접적으

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을 매개로 간접적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학업 성

취와도 연결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연구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는 것

은 아니다. 이은주 외(2024)의 연구에서는 독서

시간과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독서시간 측정 방식, 

표본 특성, 연구 설계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

할 수 있다. 원인 중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독서시간을 1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반

면, 해당 연구는 1시간 미만을 30분 미만, 30분

-1시간으로 구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한 

시간 이내와 한 시간 이상의 구간 크기가 일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인 처리 방식

의 차이가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은 독서가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심리적 안정이 학업적 열의로 확장됨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는 독서가 청소년의 정

서적 안정과 학업 성취를 동시에 촉진하는 선

순환적 구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

며, 향후 독서교육 및 청소년 정책에서 독서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5.3 독서율 향상을 위한 방법

고등학생들의 독서 활동은 주로 진로 개발이

나 학업을 위한 목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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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흥미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독서는 부족

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학

생들이 교과 학습을 위한 독서(교과독서, 학습

독서)와 정보 습득 위주의 독서를 요구받고 있

으며, 문학 작품 등 자유 독서는 부차적으로 다

뤄진다(이순영, 2012). 그러나 소설과 같은 문

학 작품을 읽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

정과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이

병기, 2010). 또한 아동기부터 즐거움을 위한 

독서를 꾸준히 해온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또래들보다 정서적 안정이 높고 스트레스와 우

울 증상이 적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Sun et al., 

2024). 이러한 결과는 독서가 청소년기의 정서

적 행복과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소설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고려한 장서를 

구성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독서 공간을 마련

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독서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독서를 위한 시

간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

다. 권은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즐거움을 

위한 독서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과도 강

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학교는 장서가 

풍부한 도서관을 갖추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

한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야 한다. 실제로 독서를 다른 교육적 목적의 수

단으로만 강요하기보다는, 정규 수업 시간 내

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

해 학교 도서관의 개방 시간을 연장하거나 독

서 시간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자유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

도서관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

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하는 독서 동아리

나 한 책 읽기와 같은 프로그램에 고등학생들

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또래 간 책 읽기 문화

를 형성함으로써 독서 습관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독서시간이 행복감에 유의한 영

향을 보였다는 점은 북트레일러(book trailer) 

활용이 독서 경험을 긍정적 정서로 확장하는 

데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트레일러란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으로, 인쇄 

매체보다 동영상에 친숙한 청소년들에게 효과

적인 독서 유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 한윤옥 

외(2016)의 연구에서는 북트레일러가 서평과 

같은 전통적인 인쇄매체보다 청소년들의 독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북트레일

러 유형은 이야기 전개형으로 책의 줄거리와 분

위기를 영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나아가 홍명아 외(2020)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등장인물을 

활용하여 스토리를 전개하는 북트레일러가 여

러 유형의 북트레일러 가운데 독자들의 관심과 

만족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북트레

일러를 제작해보거나 우수 북트레일러 영상을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독서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확

인된 독서시간과 행복감 간의 정적 관계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302  정보관리학회지 제42권 제3호 2025

심리적 안정감 향상형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독서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

안하는 것으로, 독서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독서 

프로그램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실행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내 독서 동아리에서 

‘행복 서평 쓰기’ 활동을 진행하여 책을 읽고 느

낀 긍정적 정서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거나, 공

공도서관에서 ‘마음 챙김 독서 모임’을 운영하

여 독서와 명상을 결합한 시간을 제공하는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에 기반한 

독서 프로그램은 독서를 단순한 교과 학습이나 

과제로 여기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또 다

른 가치를 깨닫게 해주어, 궁극적으로 독서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와 참여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시간과 

학업열의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

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의 매개적 역할을 규명하

였다. 그 결과, 독서시간이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청소년의 정서적 경험을 매개로 학업열의

를 고양하는 요인으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이

는 독서의 효과를 인지적 성취에만 한정하지 않

고, 정서적 차원까지 확장해야 함을 보여준다. 

실천적 측면에서, 청소년 독서교육과 독서 프로

그램은 단순히 학습 능력 제고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와 도서관이 

독서를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매개 변수로 사용한 심리적 안정

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인 이차자료분석은 기 수

집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

고 있고 본 연구 또한 동일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차자료로 사용된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에서 사용된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된 요

인은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으로 본 

연구 또한 이들 세 변수로 심리적 안정감을 설

정함으로써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등의 다른 심

리적 안정감을 나타내는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심리적 

안정감 변인들을 사용하여 독서와 학업열의 관

계에서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서시간을 양적으로만 측정하였다는 한계를 

지니며, 독서 장르나 목적에 따른 차이를 고려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독서

활동의 질적 요인을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덧붙여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모델들

이 가진 낮은 설명력도 연구의 한계점이 된다. 

분석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49명 

중에서 989명(78.7%)이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고 이러한 데이터의 편향성이 모델의 

설명력을 낮추었다. 낮은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독서가 심리적 안정감을 매개로 학업열의에 영

향을 미친다는 간접효과를 분석하고 독서의 필

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낮은 설명력은 연구 결과가 갖는 학술적 가

치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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